
ISSN 1226-9999 (print)
ISSN 2287-7851 (online)

Korean J. Environ. Biol.  36(1) : 1~10 (2018) https://doi.org/10.11626/KJEB.2018.36.1.001

서     론

논은 우리나라의 주식인 벼를 재배하는 중요한 공간이며 

물이 공급된 논에 모를 심으면서 벼의 재배가 시작된다. 논
에 물 공급은 잡초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벼의 생산성을 높

일 뿐만 아니라 습지의 기능을 가지게 함으로써 다양한 생

물의 서식공간을 제공한다 (Elphic and Oring 2003; Taft and 
Haig 2005). 이러한 논 생태계의 특성으로 인해 매년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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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farming practices on the 
Misgurnus anguillicaudatus population, including their habitat characteristics, length frequency 
and the length-weight relationships of M. anguillicaudatus popul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of the population living in environment-friendly (EFP) and conventional paddy fields 

(CP). As the result of age distribution by length frequency of M. anguillicaudatus, the EFP showed 
various age distributions which were not present in the CP. In particular, the age 0+  (28-51 mm) 
of individuals in the CP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in the EFP. In May, the number of 
individuals was similar in CP and EFP, which led to the assumption that the M. anguillicaudatus 
population living in a shallow depth was killed by rotary and tillage works. The regression 
coefficient (b) in relation to the length-weight of M. anguillicaudatus population was 3.0, which 
appeared relatively stable as a habitat condition in the CP and EFP, except in June. The condition 
factor for M. anguillicaudatus population in the CP and the EFP showed a relatively stable 
monthly population, except in June which was likely to be influenced by the stress to lay their eggs 
or chemicals such as the use of pesticides. This change of habitat characteristics and length-weight 
relationship on M. anguillicaudatus population in rice paddy fields was influenced by farming 
practices as well as the time of year.

Keywords :   conventional paddy field, environment-friendly paddy field, total length frequence 
distribution, age distribution

<Original article>



Hyun-Seon Shin, Young-Ju Song, Soon-Ik Kwon, Jinu Eo, Seung-Hyun Lee and Myung-Hyun Kim2

양서류, 어류, 곤충류 등 다양한 생물상들이 출현한다 (Pao-
letti 1995).

특히, 논 생태계에서 대표적 어류로써 미꾸리속 (Genus 
Misgurnus) 어류는 아시아 및 유럽에 분포하는 소, 중형 담

수어류로서 남한에는 미꾸리 (Misgurnus anguilicaudatus)
와 미꾸라지 (Misgurnus mizolepis) 등 2종이 보고되었다 

(Uchida 1939; Chyun 1977; Jeon 1983). 그중 하천, 농경지 

및 저수지 등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는 미꾸리 (M. anguil-
licaudatus)는 채집이 용이하고, 잡식성으로 다양한 먹이원

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수준의 오염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내성종으로 성체의 크기는 평균 15 cm 정도

로 생물지표 분석을 위한 샘플 확보가 쉽기 때문에 활용도

가 매우 높다 (Park et al. 1997). 미꾸리과는 가늘고 긴체형

과 장호흡으로 수심이 얕고 수위변동이 빈번한 논에 서식하

기 적합하며 (Nam 2007; Kim et al. 2011), 타 어종에 비해 논

에 장기간 서식 및 산란하기 때문에 논 생태계의 주변환경

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Saitoh et al. 1988).
미꾸리과의 경우에는 80년대에만 해도 국내 전역의 농수

로 및 늪에서 쉽게 관찰되었고, 그 생체량 또한 풍부하여 식

용이나 낚시 생미끼용 등으로 수출하기도 하였다 (Kim and 
Lee 1985). 그러나 경지정리 및 논 면적의 감소 등과 같은 

농업환경변화, 그리고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등으로 인한 수

환경 변화로 논 생태계에 내성 및 적응성이 높은 미꾸리과 

마저도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류의 먹이원 확보에 

위협이 되었다 (Han et al. 2013a).
국내 미꾸리과에 관한 연구는 형태 및 유전학적 특성 (Lim 

et al. 1996; Shin 2012), 호흡체계 (Oh 2012), 장호흡 및 산소

소비량 (Nam 2007), 영양성분과 이용 (Kim and Lee 1985)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며, 생태적 연구로는 서식지의 환

경특성 대한 연구 (Jeong 2010; Kim et al. 2011)가 이루어져 

있다. 한편, 국내 논 생태계에서 수서생물에 관한 연구는 거

의 이루어져 있지 않았으며, Han et al. (2008)과 Han et al. 

(2013b)에 의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에 관한 조사가 일부 

이루어져 있다. 논 생태계의 생태적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는 먹이사슬의 상위에 위치한 미꾸리과 개체군을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이들 미꾸리과 개체군 유지에 영향

을 주는 요인에 대한 원인 구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류 개체군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생태학적 분석

으로는 전장-체중 상관도 (Length-weight relationship)와 비

만도 지수 (Condition factor) 등을 이용하여 개체군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Choi et al. 2006; Jang et al. 2007; Seo 
and Kim 2009; Byeon et al. 2011a, b; Kim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논 생태계의 건전성 평가에 중요한 지

표가 되는 미꾸리 개체군의 크기 분포, 전장-체중 상관도, 비

만도 지수 등과 같은 생태적 특성을 친환경농법 논과 관행

농법 논에서 조사하여, 영농방법에 따른 시기별 미꾸리 개체

군의 변화 차이를 밝히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한 달 간격으로 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지역은 1979년 대호 대단위농업종

합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간척농지 (37°02′N, 126°30′E)에
서 수행되었다. 전체 벼 재배 지역의 면적은 3,904 ha이며, 
그 중 574.7 ha의 면적을 친환경농업방법을 이용하여 벼를 

재배하고 있다 (KRC Report 2008). 친환경농업지역은 화학 

살충제를 소량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관행

농업지역 친환경농업지역과 인접하여 있지만 개별 농가에서 

Tiadinil, Clothianidin 등의 화학성분이 포함된 화학 살충제

와 이앙 전후로 Fentrazamide, Pyrazosulfuronethyl 등의 제

초제를 사용하는 관행농법으로 벼를 재배하고 있었다. 미꾸

리는 봄철 논에 물을 댈 때 논으로 이입하여 활동하다가 가

을철 벼 수확을 위해 논의 물을 빼게 되면 토양 속 또는 주

변 수로로 이동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조사는 친환경농업지

역과 관행농업지역을 구분하여 각각 10필지씩 무작위 선정

하여 수행하였다.
어류채집은 논 한 필지마다 통발 (4 × 4 mm) 3개를 일정 간

격으로 설치하였고, 24시간이 경과한 후 수거하였다. 채집된 

어류는 10% 포르말린에 고정 후 실험실에서 분류·동정하

였다. 어류의 동정은 국내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검색표 (Kim 
1997; Kim and Park 2002a)에 의거하여 분류하였다. 채집된 

어류 중 개체수 출현율이 높은 미꾸리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개체군 분석은 친환경농법 논 및 관행농법 논에서 출현

한 미꾸리를 대상으로 전장-체중 관계를 이용한 미꾸리 개

체군의 전장-체중 상관도와 비만도 지수를 분석하였다. 어
류의 전장-체중 상관도와 비만도 지수는 어류의 건강상태 

및 생식능력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서식처등급, 수질, 
먹이 이용능력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 사용

된다 (Anderson and Gutreuter 1983; Busacker et al. 1990; 
Ney 1993). 전장-체중 상관도 (Length-weight relationship)
는 Anderson and Gutreuter (1983)의 W = aTLb (W: weight, 
TL: Total length, a, b: parameter)를 따랐으며, 비만도 지수 

(Condition factor; K)는 Anderson and Neumann (1996)의 

K = W/TL3 (W: weight, TL: Total length)을 적용하였다.
미꾸리 개체군의 전장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전 개체

의 전장을 측정하여 전장빈도분포 (Total length fr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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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를 나타내었다. Kubota et al. (1965)의 미꾸리 

크기 분류기준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꾸리의 출현율

을 분석하여 Age 0+ (28~51 mm), Age 1+ (52~88 mm), Age 
2+

~ (89 mm 이상) 등 총 3개의 연령대로 구분하였다. 관행농

법 논과 친환경농법 논의 미꾸리의 성장단계별 출현율을 비

교하였다. 친환경농법 논과 관행농법 논에 서식하는 미꾸리 

개체군의 비교에 대한 통계 분석은 Student t-test를 이용하

였고, 평균 개체수와 전장, 체중은 평균과 표준오차로 나타

내었다.

결과 및 고찰

1. 미꾸리 출현 및 시기별 출현 현황

조사기간 동안 관행농법 및 친환경농법 논에서 채집된 미

꾸리는 총 1,783개체로 확인되었으며, 영농방법별로 관행 논

에서 485개체 (평균 16.1개체), 친환경 논에서 1,298개체 (평
균 43.2개체)로 조사되었다. 미꾸리 개체군의 출현 개체수는 

친환경 논이 관행 논보다 평균 출현 개체수가 약 2.7배 높

게 나타났으며, 친환경 논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법에 의한 재배는 생물다양성 보

전 및 유지를 위해 중요한 인자로 인지되고 있으며 (Hesler 
et al. 1993; Smukler et al. 2010), 본 연구결과 미꾸리 개체

군은 농법에 따른 출현 차이로, 논 생태계의 생물 서식환경

이 친환경 논에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유

사한 연구를 실시한 Han et al. (2013) 및 Jeong (2010)의 연

구에 따르면, 영농방법에 따른 미꾸라지 개체군 변동요인 분

석연구에서도 2.4배 친환경 논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
한 Kim et al. (2017)에서도 미꾸리의 서식밀도가 친환경 논

이 관행 논보다 높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관행 논에 투입된 

제초제와 화학비료 등이 미꾸리의 서식에 영향을 미치며, 또
한 논 필지별 인위적 간섭빈도, 시가지 비율, 산림 발달정도 

등의 주변환경 조건이 미꾸리 개체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언급된 바 있다 (Han et al. 2013).

관행 논과 친환경 논의 시기별로 미꾸리 개체군을 살펴

보면 (Table 1, Fig. 2), 두 농법은 미꾸리 개체군의 출현 개체

수 차이와 증감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월의 경우 관행 논과 친환경 논에서 미꾸리 개체군은 두 농

법 모두 출현 개체수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Kubota 

(1961a, b)의 연구에서는 양식 미꾸리는 부화한 치어 개체들

이 다음해까지 생존하지만 농경지 주변의 하천에 서식하는 

미꾸리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개체가 약 10%만이 생존하

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미꾸리가 서식하는 

수역의 건조 조건과 논에 살포된 석회가 가장 큰 원인이라

고 하였다 (Kubota 1961a). 그러나 5월에 관행 논과 친환경 

논에 서식하는 미꾸리 개체수가 거의 유사한 것은 관행 및 

친환경 논 모두 이앙 전에 경운 및 로터리 작업 등을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두 지역의 미꾸리가 유사하게 살아남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6월의 경우 친환경 논이 관행 논에 비해 

미꾸리 개체군의 개체수 증가 폭이 높게 나타난 것은 관행 

논에 화학비료 및 제초제 등의 영향을 받아 개체수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Umemura (2004)의 연

구에서 미꾸리의 생식과 수명에 농약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

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6월에서 8월까지 관행 논과 친환경 

논에 서식하는 미꾸리 개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Kim et al. (2017)의 연구에서는 동일 영농형

태 내에서 필지 간에 미꾸리 개체수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

난 것을 필지에 따라 물관리와 수로와의 연결성 등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또 다른 가능성은 6월의 경우 중간 

물 떼기 시기나 강우 시에 성장한 미꾸리가 인근 수로로 이

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Tanaka 1999).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서는 물 떼기와 장마로 인해 논에서 서식하던 미꾸리 개체

군이 각 물관리 및 수로의 연결성 등과 같은 차이로 인하여 

농수로로 이동한 개체수가 높아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9
월의 경우 두 농법 모두 높은 개체수가 출현하였는데, 논 토

양 속에 서식하던 미꾸리 개체군이 논 토양 표층으로 이동

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앙 전·

후의 미꾸리 개체군의 이동에 관한 보다 세부적 추가 연구

Table 1.  Monthly abundance, total length and body weight of Misgurnus anguilicaudatus by cultivation methods 

Month
Abundance Total length (mm) Body weight (g)

CP EFP CP EFP CP EFP

May 1.5±4.1 1.7±4.5 83.9±27.2 94.8±15.4 3.4±3.7 3.8±1.9
June 2.5±5.4 11.2±12.6 46.5±20.1 54.4±26.5 0.9±1.4 1.8±2.6
July 2.6±8.6 8.6±8.0 52.8±20.9 57.5±18.0 1.1±1.6 1.3±1.5

August 2.1±3.8 6.9±7.6 62.9±25.7 73.4±15.5 2.4±3.3 2.7±1.9
September   7.5±10.0 14.8±12.8 69.1±20.2 71.3±15.9 2.5±2.0 2.3±1.7

CP: conventional paddy field, EFP: environment-friendly paddy field, dark-gray: p<0.01, gra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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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농법에 따른 전장 및 체중 비교

관행 논과 친환경 논에 서식하는 미꾸리 개체군의 전장

을 계측한 결과 관행 논은 7.5~170 mm의 범위로 평균 6.0 

mm (±2.7)을 나타냈고, 친환경 논은 26~136 mm의 범위로 

10.5 mm (±4.4)로 농법에 따라서 전장 범위와 평균 전장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행 논에 서식

하는 미꾸리의 전장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나 Kim et al. 

(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행 논에 

비해 친환경 논에 서식하는 미꾸리 개체군의 평균 전장은 

약 4.5 mm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꾸리 개체군의 

무게는 친환경 논이 평균 약 0.3 g 정도 더 무거웠다. 관행 논

에서는 최소 및 최대전장이 친환경 논에 비해서 폭 넓게 나

타났는데 이는 같은 논 내에서의 개체군 종내 경쟁이 친환

경 논이 관행 논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게 반해 

친환경 논에서는 관행에 비해 비교적 작은 개체의 출현율이 

높았는데 이는 농약과 같은 화학물질의 유입이 적고, 산란할 

수 있는 성어 개체군이 친환경 논에 더 많이 분포하며 또한 

어린 개체가 서식할 수 있는 서식공간 및 먹이 등이 풍부히 

제공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농법에 따른 생육단계별 비교 및 시기별 특성

두 지역에서 출현한 모든 개체수를 대상으로 생육단계별 

비교한 결과에서는 관행 논과 친환경 논에서 각 성장단계

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 관행 논의 

Age 0+
는 185개체, Age 1+

가 227개체, Age 2+
 이상은 72개

체로 나타났으며, 친환경 논은 Age 0+
는 372개체, Age 1+

가 

730개체, Age 2+
 이상은 195개체가 출현하였다. 친환경 논이 

관행 논보다 Age 0+
는 약 2배, Age 1+

가 1.8배, Age 2+
 이상

이 2.7배로 친환경 논이 치어, 미성어, 성어 등의 연령별 개

체군의 크기가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ge 0+
의 

어린 개체군이 매우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산란이 가능한 미꾸리 성어가 친환경 논에 약 2.7배 더 많이 

분포하는 것과 성어가 산란하기에 충분한 서식환경 및 수환

경 조건이 형성되어 치어가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율적 측면에서는 Age 2+
 이상이 두 영농

방법에서 약 15%의 생존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Kubota 

(1961a, b)의 10%의 생존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논 내 (15%)와 농경지 주변 하천 (10%)에서 서

식하는 미꾸리의 생존율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며, 하천에 

비해 논 내의 서식이 5% 정도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 특성을 살펴보면, 두 농법 모두 5월에 논에서 채집

된 미꾸리는 대부분 Age 1+
과 Age 2+

 이상이 채집되었고, 
그 외의 시기는 다양한 크기의 미꾸리 개체군이 서식하는 것

으로 나타나 Kim et al. (2011b)이 보고한 5월의 미꾸리 대부

분이 성어 출현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Fig. 2). 또한 5월 이

후 논에서 채집된 미꾸리과는 대부분 미성어 정도의 크기로 

논에서 부화 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Naruse and 
Oishi 1996). 6월에 관행 논에서 Age 1+

의 개체수가 친환

경 논에 비하여 낮은 것은 관행 논에 5~6월 살포된 제초제

가 초기 생육단계에 있는 어린 미꾸리 개체군의 생존에 위협

N
o.

 o
f i

nd
iv

id
ua

ls

Total length (mm)

Fig. 1.   Size-frequency distribution of Misgurnus anguilicaudatus collected from the environment-friendly and conventional paddy fields (CP: 
conventional paddy field, EFP: environment-friendly padd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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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Kim et al. 2017). Kubota 

(1961b)의 사육 연구에서 부화한 후 1개월이 지나면 34 mm
까지 자라고, 3개월이 되면 69 mm가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미꾸리 산란시기를 4~7월임을 고려할 때 (Kim and Park 
2002b), 미꾸리의 산란기는 논에 물을 댄 5월 12일로 추정하

였다 (Kim et al. 2017). 이와 관련하여 관행 논에서는 6월에 

부화한 치어는 9월까지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친환경 논에서는 5월에 부화한 치어는 6월부

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화 후 성

장까지 안정적으로 미꾸리 개체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

N
o.

 o
f i

nd
iv

id
ua

ls

Total length (mm)

Fig. 2.   The monthly size-frequency distribution of Misgurnus anguilicaudatus collected from the environment-friendly and conventional 
paddy fields (CP: conventional paddy field, EFP: environment-friendly padd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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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length-weight relationship and condition factors for Misgurnus anguillicaudatus population in environment-friendly and conven-
tional paddy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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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dition factor (K) for Misgumus anguillicaudatus collected from the environment-friendly and conventional paddy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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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 2).

4. 농법에 따른 전장-체중 상관도 및 비만도 비교

관행 논과 친환경 논에 서식하는 미꾸리 개체군을 대상으

로 전장-체중 상관도와 비만도 지수를 분석하였다 (Figs. 3 
and 4). 일반적으로 전장-체중 상관도의 회귀계수 b값은 3.0
을 기준으로 개체군 전장에 따라 비대 여부를 나타내게 된

다 (Han et al. 2007). 관행 논과 친환경 논에서 서식하는 미

꾸리 개체군의 전장-체중 상관도 분석 결과 회귀계수 b값이 

관행 논이 2.7~3.3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친환경 논에서는 

2.9~3.1의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농법에서 6
월을 제외한 모든 시기에 회귀계수 b값이 3.0 이상으로 미꾸

리 개체군은 비교적 안정적인 서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조사지역의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회귀계수 b값

이 관행 논 (3.2)이 친환경 논 (3.0)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

타나 (Kim et al. 2017), 5월에 관행 논 (3.3)과 친환경 논 (3.1)
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6월을 제외한 7, 8, 9월은 3.0으로 

거의 같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월에는 관

행 논과 친환경 논에서 각각 2.7과 2.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행 논의 경우에는 제초제나 농약 및 산

란 스트레스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친환경 논

의 경우에는 주로 산란 스트레스 등의 생리적인 부분과 먹

이 경쟁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농약이나 

제초제와 같은 스트레스로 성장도가 낮아진 것과 폐사로 이

어질 경우에는 친환경 논에 대한 유용한 간접지표로 미꾸리

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친환경 논에 대한 정

책적 자료로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회귀

계수 b값이 6월에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6월 미꾸리 

개체군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행 논과 친환경 논에서 채집된 미꾸리 개체군 분석을 

위해 비만도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비만도 지수는 어류에 필

요한 풍부한 먹이원의 유무와 먹이원을 이용한 에너지 축적

량을 나타낸다 (Seo 2005). 6월에 관행 논와 친환경 논에서 

서식하는 미꾸리 개체군의 비만도 지수 분석 결과 slope가 

음의 값으로 나타나 불안정적인 개체군을 형성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Fig. 4). 9월에 친환경 논에서 음의 값을 나

타냈는데, 이는 관행 논에 비해 2배 이상의 개체수를 보이며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꾸리의 성장에는 미꾸리의 밀

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므로 미꾸리의 먹이 부족, 즉 개

체군 내 경쟁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Lee et al. 2014). 따
라서 미꾸리의 연령별, 서식처에 따른 먹이 분석 등의 연구

도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제초제 및 살충제 등을 사용하는 관행 논에 

서식하는 미꾸리 개체군은 낮은 개체수 현존량과 치어 성장 

등과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6월에 

미꾸리 개체군의 성장도와 비만도 지수가 낮은 것에 대한 

영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미꾸리 개체군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적     요

논 생태계는 일부 생물의 개체군 유지를 위한 중요한 서

식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논 생태계를 대상으로  

농법에 따른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

다. 따라서 친환경농법 및 관행농법과 같은 재배 방식의 차

이는 생물서식지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농법에 

따른 미꾸리 개체군의 서식특성 및 성장도의 차이를 확인하

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였고, 대호 간척농

지를 대상지로 하였다. 영농방법에 따라 개체수, 미꾸리 개

체군 분포, 전장-체중 상관도 및 비만도 지수 비교, 미꾸리 

개체군의 전장크기 등을 비교하였다. 
미꾸리 개체군의 크기는 친환경 논에서 월등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령대 분포는 친환경 논이 다양한 

연령층의 미꾸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행 논은 

Age 0+ (28~51 mm)의 개체들이 대부분 성장하지 못하고 사

멸하며, 일부 내성을 지니는 개체만이 성장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5월에 관행 논과 친환경 논에서 거의 비슷한 미

꾸리 개체수를 보이는 것은 로터리 및 경운에 의해서 토양

의 얕은 깊이에 서식하는 미꾸리가 폐사된 것으로 판단되어 

무경운이 미꾸리 개체군 유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친환경 논의 미꾸리는 먹이섭식 및 영양상태가 안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월에 관행 논 및 친환경 논에서 

성장도 및 비만도가 낮은 것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조사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행 논에서 미꾸리 개체군의 

개체수 회복 및 연령대 회복을 위해서는 농약과 같은 화학

물질 사용을 제한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관행농법보

다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할 경우 미꾸리 개체의 유지 및 회

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     사

본 연구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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